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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기자] 치과를 떠올리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다. 치과를 유난히 무서워하는 사람

들은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로 인한 통증이나 시술 기구가 내는 소리 혹은 발치에 대한 두려움 등으

로 치과 치료를 멀리한다. 그러나 제 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를 미루다보면 시간이 지나 치료할 곳도

많아지고 치료 비용도 커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가벼운 치통을 우습게 여기다보면 충치는 치주염으로 발전하고 결국 치아 전체적인 손상을 가져온

다. 치아 바깥에서 시작해 잇몸까지 파고드는 치주질환 덕분에 치아의 근간인 치조골까지 손상이

생기는 것이다.


치조골은 턱의 위아래 부분에 이가 박혀있을 수 있는 구멍이 뚫린 뼈 부분을 의미한다. 건축으로 생

각하면 기본 골조이자 주춧돌의 역할이며, 컴퓨터로 치자면 cpu와 그래픽카드, 램 등의 각종 부품

을 연결하는 메인보드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하듯 치조골은 치아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차후 급

작스러운 상황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치아의 상실 때문인데, 노후로 인한 치아의 상실은 자

연스러운 현상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치조골의 건강에 따라 상실된 치아를 되돌리는 시간이 줄어



들거나 늘어난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평소 치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온 사

람일수록 임플란트를 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평소 치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라도 원데이임플란트는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는 수술인만큼 숙련된 전문

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인공 치아를 심는 것이 보통이다. 임플

란트는 이가 빠져나간 치조골에 인공치근을 심어서 유착시킨 후 인공치아를 고정시켜 치아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로, 적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치조골에 염증이나 각종 잇몸질환이 없고 탄탄하다면 ‘원데이임플란트’가 가능하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당일 식립한 임플란트가 잇몸 뼈에 유착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공 치아를

넣는 방법이다. 획기적으로 줄어든 시술기간으로 치아가 없는 불편함을 최소화한 것이다. 단 음식

물을 제대로 씹을 수 있을 때가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심미적으로 중요한 앞니는 원데이임플란트가 더욱 절실하다. 앞니가 상실된 채 반년 이상을

지낸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앞

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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